
III. 自動車保險의 自己負擔金 運用現況

1. 自動車保險 加入樣態와 自己負擔金

가 . 自動車保險 加入樣態

1) 담보위험의 구매단계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의 6가지39)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對人賠償I(責任保險)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사상

케 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피보험자40)의 손해를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험금액한도내에서 부담하는 보

험이다.41) 對人賠償II는 피보험자42)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에 기인

39)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제외한 5가지의 담보종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40)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⑤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운전보조자를 포함)
41) 자동차사고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타인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보험이

다.
42) 대인배상II의 피보험자는 대인배상I과 같으나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에 있어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

다.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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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케 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액중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다. 對物賠償擔保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생긴 손

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리고 自己身體傷害擔保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자기신체에 입은 상해를 담보하며, 自己車輛損害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적으로 생긴 손해를 담보하고,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는 무보험자동차43)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하는

담보이다.44)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소비자와 피보험자의 관계에 따라 타인

을 위한 담보종목과 자신을 위한 담보종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他人을 爲한

擔保種目은 대인배상I·II와 대물배상책임과 같이 소비자외 제3자의 손해를 보

상하는 담보종목이 이에 해당되며 자동차보험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

의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은 타인을 위한 담보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이 생성·

발전되어옴에 따라 동 담보는 최소한 가입하여야 하는 담보종목으로 간주하고

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

는 관리하는 경우

43) 무보험자동차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

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

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를 말한다.(자동

차보험약관집 참조)
44)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위험 특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담보위험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 들 6가지 담보 중 배상책임과 자기신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위

험을 선호하고, 자가부담할 수 있다는 인식과 운전에 대한 소비자의 과신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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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自身을 爲한 擔保種目으로는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종목이 이에 해당된다. 이 담보종목들은 자동차보험의 성장과정

에서 필요성이 점증되어 도입된 것으로서 타인을 위한 담보종목에 추가하여 보

험자에게 위험을 전가되는 경향이 있고, 이 경향은 자신을 위한 담보종목이 타

인을 위한 담보종목을 구매하면서 또는 구매한 후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을

지니게 한다.

소비자의 이러한 구매시각에 의하여 타인을 위한 담보종목은 狹義의 自動車

保險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여 협의의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모든 담보

종목을 廣義의 自動車保險이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의 자동차보험은 보험자 측

면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자동차보험의 가입형태이고 협의의 자동차보험은

한정된 자원하의 소비자측면에서 기대효용의 극대화라는 의사결정원칙에 부합

될 수 있는 가입형태이다.

<그림 III-1> 광의의 자동차보험과 협의의 자동차보험

광 의 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타인을 위한 보험(협의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자신을 위한 보험무보험

자기차량

자동차보험의 각 담보종목별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비용효율성을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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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소비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인배상I을 우선적으로 가입하

게 된다.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0대 중대교통법규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소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배상책임의 고액화 경

향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액의 경제적 비용부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

여 대인배상책임 II와 대물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다음으로

자신의 신체상해위험에 대하여 대비할 목적으로 우선 자신의 과실사고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고 타인의 과실에 의한 무보험차 상해를 고려한 후 경제

적 여건 등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있다.

<그림 III-2>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담보위험의 구매단계

1 단 계 대 인 배 상 책 임 (I)

2 단 계 대 인 및 대 물 배 상 책임 (II)

3 단 계 자 기 신 체 상 해

4 단 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5 단 계 자 기 차 량 손 해

그리고 사고발생에 대한 처리 등의 서비스를 중시하는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의 모든 담보종목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소비자는 의무화된 대인배상

책임I을 최우선으로 가입한다. 다음으로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감, 자기신체사고

의 타보험 담보가능성, 경제적 부담능력과 운전에 관한 믿음의 순서로 중요성

이 인식됨에 따라 <그림 III-2>와 같이 순차적으로 자동차보험 담보종목의 가입

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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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종목별 가입율 추이와 자기부담금

<그림 III-2>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구매단계중 1∼4단계는 담보위험의 특성과

보험약관상의 가입요건에 의하여 다시 두단계로 구분지을 수 있다. 擔保危險의

特性에 의하여 대인배상I을 가입한 소비자는 대인배상책임(II)와 대물배상책임

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향이 있고, 保險約款上의 加入要件45)에 의하여 무보험차

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구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구매는 <표 Ⅳ-1>의 담보종목별 가입율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對人賠償I은 매년 95%이상의 가입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운수공

제에 가입된 실적이 제외된 것을 고려할 때 거의 모든 소비자가 가입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對人賠償II와 對物賠償은 FY'93년에 78.6%와 77.6%의 가입율을

시현한 후 매년 가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는 있으나 그 증가수준은 미미한

수준이며, 또한 FY'93년에 약 1.0%(p)의 가입율 차이를 나타낸 후 매년 그 격차

가 축소되어 FY'97년에 약 0.3%(p)까지 축소되었다.

그리고 自己身體傷害와 無保險車 傷害의 가입율은 매년 증가하여 FY'97년에

73.2%와 57.5%의 가입율을 시현하였다. 이러한 담보종목별 가입율 추이를 살펴

보건데 배상책임보험과 자기신체상해 및 무보험차 상해의 두단계로 구분하여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45) 대한손해보험협회,『자동차보험약관집』, 1998.8, 20쪽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 는 대인배상I , 대인배상II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

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 34 -



<표 III-1> 연도별 자동차보험 담보종목별 가입율

(단위 : % )

담 보 종 목 93 94 95 96 97

책임보험(대인배상Ⅰ) 96.5 97.5 97.9 96.8 95.1

대인배상Ⅱ 78.6 78.5 78.3 79.6 79.8

대물배상 77.6 77.8 77.7 79.2 79.5

자기신체사고 66.6 69.7 70.9 72.5 73.2

무보험차상해 - - 34.9 55.0 57.5

자기차량손해 45.6 45.6 42.2 40.8 39.7

전담보 45.5 45.5 39.1 38.3 38.1

자료 :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통계자료집』, 1994∼1998
주 : 1. 무보험차상해담보는 95.8월부터 판매됨.

2. 운수공제가입대수는 제외한 실적임.

自己車輛損害의 가입율은 FY'93년과 FY'94년에 45.6%를 나타낸 후 지속적으

로 하락하여 FY'97년에 39.7%의 가입율을 시현하였다. 이는 배상책임과 자기신

체상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반면에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차량손해는 자가부담할 수 있

다는 인식, 소비자의 운전능력 과신,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

담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담보의 지속적인 하락을 설명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의 인식전환에 따른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율 감소는 소비자가 자

가부담하는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자기차량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기부담금제의

효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제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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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취지 및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消費者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여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기

보다는 동위험을 자가부보하는 형태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즉, 狹義의

自動車保險을 가입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自己負擔金을 設定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와 보험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소손해 면책제도를 통한 양자간의 효율극대화를 추구하는 자기부담금제의

본래 모습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개별소비자가 느끼는 수준이상으로 부가

보험료가 포함된 보험료에서는 완전보험보다는 일부보험을 선호한다는 소비자

선택이론과 같이 광의의 자동차보험의 구매보다는 협의의 자동차보험을 구매함

으로써 자기부담금과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협의의 자동차보험보다는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법률규제가 거의 없는 광의의

자동차보험 중 자신을 위한 보험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공동보험, 자

기부담금제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나 . 保險種目別 自己負擔金

1) 일반손해보험의 자기부담금

현재 손해보험의 분야에서는 <표 III-2>와 같이 직접성, 소멸성, 가변성 등의

다양한 자기부담금제 중에서 보험종목의 특성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채택하

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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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손해보험종목별 자기부담금제 운용현황

보험종목 담보위험 운용방식 비 고

화재보험
기업휴지보험 기간공제 열거식

기 타 직접성공제 비율식

특종보험

기 술 보 험 직접성공제 제한적 비율식 또는 범위식

배 상 책 임 직접성공제 열거식

도 난 보 험 직접성공제 열거식

해상보험

선 박 보 험 직접성공제 자율식

적 하 보 험
소멸성공제

직접성공제
비율식, 자율식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직접성공제 열거식

자료 : 보험개발원, 각 종목별요율서
주 : 1. 열거식은 자기부담금을 열거하고, 그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식임.
2. 비율식은 자기부담금을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설정하는 방식임.
3. 제한적 비율식은 일정한도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자기부담금
을 설정하는 방식임.

4 . 범위식은 최저자기부담금이상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식임.
5. 자율식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자율적으로 자기부담금액 및 운
영방법을 설정하는 방식임.

火災保險은 기업휴지와 그외 위험으로 담보위험의 특성을 구분하여 자기부담

금의 운용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企業休止危險은 손해액이 기업휴지기간에 따

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 위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설정된 면책기간에 발생한

손해액으로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휴지 이외의 위험은 하나의 사고로 발

생한 직접손해를 손해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된 손해액의 일정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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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게 된다. 그래서 火災保險에서는 일반적으로 自己負擔金

特別約款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있고,

기업휴지보험에서는 企業休止特別約款에서 기업휴지기간을 면책기간(또는 자기

부담기간)으로 하여 사고발생후 동기간에 발생한 손해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설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기부담금은 보상금산정시에 직접공제한다.

기술보험, 배상보험, 도난보험 등의 特種保險은 보험종목별로 자기부담금의

운용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기술보험의 機械保險과 電子器機保險의 경우는 일

정한도(상한 및 하한)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의 ___% 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식인 제한적 비율식을, 組立保險과 建設工事保險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및 사

고원인별로 최저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자기부담금은 임의로 설정할

할 수 있는 범위식46)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賠償責任保險과 盜難保險의 경

우는 소비자가 열거된 자기부담금에서 이를 선택하는 방식인 열거식을 사용하

고 있다.

海上保險의 積荷保險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4 7)로 하

고, 손해발생시 이를 직접공제하는 방식과 소멸공제방식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

다. 船舶保險에서는 소비자와 보험자가 계약시 임의로 설정한 금액을 자기부담

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손해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의 자기부담금제를 운영

하고 있다.

46) 건설 및 조립용 기계를 담보하는 경우의 최저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__%와 ____

원중 많은 금액 으로 하고 있다.
47) 설탕, 담배, 대마, 아마 및 피혁에 대해서는 5%미만의, 그 밖의 화물에 대해서는

__%미만의 해손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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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현재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중 對人賠償II와 對物賠償에서는 飮酒運轉이라는

사회범죄적 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내지

최소한의 방어행위인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 懲罰的 性格 및 社會的 公益增

大를 목적으로 하여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손해

액을 소비자가 자가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통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

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중 일정금액(대인배상II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은 보험자가 보

상하지 않고 있다.48)

<표 III-3> 담보종목별 자기부담금 규모 및 적용기준

담 보 종 목 자기부담금 규모 적 용 기 준

대인배상책임(II) 2 0 0만 원 음주운전

대물배상책임 5 0만 원 음주운전

자기신체상해 5 % 안전벨트 미착용

자기차량손해 5만/ 10만/ 20만/ 30만/ 50만원 계약상의 선택조항

自己身體傷害의 경우는 普通約款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지급한다.49)

마지막으로 自己車輛損害는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 등에 있어서

48) 대한손해보험협회, 전게서, 6∼12쪽,
49) 대한손해보험협회, 전게서, 19쪽 : 이 경우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구분 1급에 대하여

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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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사고에 한하여 손해의 일부를 징벌 등의 차원에서 피보험자가 자가부

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자의 업무효율성 증대, 소비자의 위험선호

도 반영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즉, 보험계약시 자

기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가부담할 금액을 소비자에게 선택하게 하고, 보험

자는 사고발생시 동금액이하의 손해는 면책처리하고 동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액만을 보상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의하면 소비자는 보험계약시 5종류(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자

기부담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가부담제도는 그 운

영형태에 있어서 모두 자기부담금제라고 할 수 있으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 등에서 운용하는 자가부담제도는 안전 및 예방 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부담

금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자의 손해처리업무의 효율성제고, 사고 예방의식의 고취 및 소비

자의 위험선호도 반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요율산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비자

가 계약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자기차량손해에서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부담금제가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 自己車輛損害의 自己負擔金

개인용, 업무용 및 영업용의 自己車輛損害에서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

원, 50만원 등의 자기부담금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은

개인용, 업무용 및 영업용 모두 자기부담금 5만원을 기준하여 산출한 相對危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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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와 자기부담금 5만원의 適用料率을 이용하여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을 산정

하고 있다. 현재 個人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은 자기부담

금 5만원의 적용요율 4.82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10만원은 95.7%, 20만원은

87.2%, 30만원은 79.0%, 그리고 50만원은 69.9%의 상대위험도로 나타나고 있

다.(<표 III-4>참조)

<표 III-4> 개인용의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 및 상대도지수

자기부담금
출퇴근용 개인사업용

적용요율 지수주 ) (%) 적용요율 지수(%)
5만원 4.82 100.0 5.39 100.0

10만원 4.61 95.7 5.16 95.7
20만원 4.20 87.2 4.70 87.2
30만원 3.81 79.0 4.26 79.0

50만원 3.37 69.9 3.77 69.9
자료 :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요율서』, 1998.8, 42쪽
주 : 지수i = 자기부담금 i의 적용요율 / 자기부담금 5만원의 적용요율

그리고 業務用 및 營業用에서는 차종별로 적용요율이 다르지만, 자기부담금

별 상대위험도는 자기부담금 5만원의 적용요율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10만원은

96.1%, 20만원은 88.4%, 30만원은 81.3%, 그리고 50만원은 70.8%가 동일하게 적

용되고 있다.(<표 III-5참조)

<표 III-5> 업무용·영업용의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 및 상대도지수

자기부담금
업 무 용 영 업 용

승 용 차
적용요율 지수1(%) 개인택시적용요율

일반택시
적용요율 지수2(%)

5만원 3.22 100.0 7.63 38.23 100.0
10만원 3.09 96.1 7.33 36.74 96.1
20만원 2.85 88.4 6.75 33.81 88.4
30만원 2.62 6.20 31.0881.3 81.3
50만원 2.28 5.40 27.0770.8 70.8
자료 :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요율서』, 1998.8, 48∼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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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다단계의 자기부담금제 운용은 1980년대 이후의 국내총생산의 성

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즉, 1980년대에 있어서는 각각 9% 및 8%이상 1990

년대 전반까지는 각각 7% 및 6%이상의 성장률과 상승률을 보였던 경제상황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50)

<표 III-6> 국내총생산 및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연도 국내총생산주 )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1981 ∼ 1990 9.1 8.1

1991 ∼ 1996 7.4 6.1

1996 7.1 4.9

1997p 5.5 4.5
자료 : 통계청,『도표로 보는 통계』, 1998.10, 51∼149쪽
주 : 정부 및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 포함

이 시기에 차량 고급화, 수리비 및 인건비 등의 손해원가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최저자기부담금 수준과 소비

자의 소득상승에 따른 자기부담금 수준의 적정성이 검토되었다. 즉, 사고예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소손해발생에 대한 소비자의 보상금청구율 감소에

따른 비용효율성제고라는 도입취지에 의거 자기부담금이 적정수준여부가 검토

되어 다음 2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의 자기부담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自己負擔金의 追加이다. 소득

수준향상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는 기존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소비자의 경제

50) 자기부담금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감이 사고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

키는 데 소득의 증가는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에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소득이 증가되는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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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자기부담금제의 운용목적인 소비자의 위험선호도 반

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경제여건 의 변화를 고

려하여 기존의 자기부담금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보험자는 1986년에는 자기부담금 10만원51)을, 1995년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과 30만원을, 그리고 1997년에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추가하였다.52)

둘째, 주로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한 最低自己負擔金의 調整이다. 이는 요율산

정자가 자기부담금을 수정하였던 주요한 요인으로서 실제로 1980년대 중반까지

사용되었던 자기부담금 3만원을 1986년에 과거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최저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변경하였다.

2. 自己負擔金制의 運用效果 分析

자기부담금제의 운용현황 및 효과를 자기차량손해의 주가입대상인 개인용과

업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소비자들이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형태

를 살펴보면 개인용의 경우 FY'97년53)에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은 전

51)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변천사 : 약관 및 요율을 중심으로』, 연구조사자료 N o.

54, 1997, 672쪽
52) 보험가입자가 설정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최고한도의 증대는 보험계약의 유연성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

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의 관련담당자의 인식전환이 요

구된다.
53) 자기부담금 운용현황 및 효과분석은 자기차량손해의 모든 계약 및 사고실적을 활

용하여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기부담금 50만원이 F Y '97회계년도중에 도입된

관계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의 계약 및 사고실적을 제외하여 자기부담금의 운용현황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설정한 계약건수는 개인용

의 경우 9천여건으로 전체계약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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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계약의 94.4%인 약 318만건이 체결되었고, 10만원이상 설정한 계약은 5.6%

인 약 19만건이 체결되었다. 업무용계약도 개인용과 유사한 비율로 자기부담금

을 설정되고 있으나 자기부담금 10만원의 경우 개인용보다 약 0.7%(p) 정도 높

은 수준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I-7> 자기부담금별 자기차량손해 계약건수 구성비(FY'97)

(단위 : 건, %)
자 기

부담금

개 인 용 업 무 용 계(개인용 +업무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5만원 3,179,960 94.36 894,605 93.65 4,074,565 94.20

10만원 124,806 3.70 41,844 4.38 166,650 3.85

20만원 11,422 0.34 3,542 0.37 14,964 0.35

30만원 53,911 1.60 15,295 1.60 69,206 1.60

합계 3,370,099 100.00 955,286 100.00 4,325,385 100.00

주) 합계에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의 실적이 제외되었음(이하 동일).

개인용 및 업무용의 소비자들이 유사하게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경향속에서

FY'97년에 302천건의 自己車輛損害事故가 발생하였고, 이중 개인용은 241천건

으로 7.16%54)의 사고율을, 업무용은 61천건으로 6.31%55)의 사고율을 시현하였

다. 이를 자기부담금별로 살펴보면 개인용의 경우는 95.1%, 3.5%, 0.3% 그리고

1.2%의 사고건수 구성비를 시현하였고, 업무용의 경우는 94.2%, 4.2%, 0.3% 그

리고 1.3%의 事故件數構成比를 시현하였다.(<표 III-8> 참조)

54) 개인용 사고건수 / 개인용 계약건수 = 241천건 / 3,370천건 = 7.16%
55) 61천건 / 955천건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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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8> 자기부담금별 사고건수 및 구성비(FY'97)

(단위 : 건, %)

자 기

부담금

개 인 용 업 무 용 개인용+ 업무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5만원 229,524 95.06 57,023 94.23 286,547 94.90

10만원 8,389 3.47 2,550 4.21 10,939 3.62

20만원 691 0.29 178 0.29 869 0.29

30만원 2,841 1.18 763 1.26 3,604 1.19

합 계 241,445 100.00 60,514 100.00 301,959 100.00

개인용과 업무용의 사고건수구성비를 분손과 전손으로 구분하여 보면 개인용과

업무용의 分損事故는 자기차량사고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도난사고를 포함한

全損事故는 자기차량사고의 11%를 차지하고 있다.(<표 III-9> 참조)

<표 III-9> 보험종목별 분손·전손(도난포함) 건수 및 구성비 (FY'97)

(단위 : 건, %)

사고유형
개 인 용 업 무 용 계 (개인용 +업무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분 손 215,626 89.3 53,809 88.9 269,435 89.2

전 손 25,819 10.7 6,705 11.1 32,524 10.8

합 계 241,445 100.00 60,274 100.00 301,959 100.00

이를 자기부담금별로 살펴보면 개인용은 FY'97년에 215,626건의 分損事故가

발생하였고,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204,800건(95.0%), 1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7,611건(3.5%), 2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623건(0.3%), 그리고

3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2,592건(1.2%)의 분손사고가 발생하였다. 업무용은

FY'97년에 53,809건의 분손사고가 발생하였고, 자기부담금별로는 5만원을 설정

한 계약에서 50,643건(94.1%), 1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2,316건(4.3%),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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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한 계약에서 158건(0.3%), 그리고 3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692건

(1.3%)의 분손사고가 발생하였다.(<표 III-10> 참조)

이와 같은 개인용과 업무용의 분손사고실적은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설정한 개

인용의 경우 분손사고율이 다소 높다는 점(약 0.8%(p))을 제외하면 개인용과 업무

용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분손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분

손사고를 일으킨 계약의 평균적인 자기부담금은 개인용이 5.5만원56), 업무용이 5.6

만원으로 추정된다.

<표 III-10> 자기부담금별 분손건수 및 구성비(FY'97)

(단위 : 건, %)

자 기

부담금

개 인 용 업 무 용 개인용+ 업무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5만원 204,800 94.98 50,643 94.12 255,443 94.81

10만원 7,611 3.53 2,316 4.30 9,927 3.68

20만원 623 0.29 158 0.29 781 0.29

30만원 2,592 1.20 692 1.29 3,284 1.21

합 계 215,626 100.00 53,809 100.00 269,435 100.00

全損事故의 경우 개인용은 FY'97년에 28,819건의 전손사고가 발생하였고, 자기부

담금별로는 5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24,724건(95.8%), 1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778건(3.0%), 2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68건(0.3%) 그리고 30만원을 설정한 계약

에서 249건(1.0%)의 전손사고가 발생하였다. 업무용은 개인용의 자기부담금별 전손

건수구성비와 유사한 패턴으로 전손사고 추이를 시현하였다.(<표 III -11> 참조)

56) 5.5만원은 개인용의 계약건수구성비를 가중치로 하여 자기부담금을 가중 평균한 값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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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1> 자기부담금별 전손건수 및 구성비(FY'97)

(단위 : 건, %)

자 기

부담금

개 인 용 업 무 용 개인용+ 업무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5만원 24,724 95.76 6,380 95.15 31,104 95.63

10만원 778 3.01 234 3.45 1,012 3.11

20만원 68 0.26 20 0.30 88 0.27

30만원 249 0.96 71 1.01 320 0.98

합 계 25,819 100.00 6,705 100.00 32,524 100.00

주) 전손건수에 도난건수를 포함시킴.

지금까지 분손 및 전손사고의 발생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으나, 전손사고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부

담금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고는 분손사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부

담금의 운용효과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손사고를 중심으로 운용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표 III-12>에서 개인용의 分損事故率57)을 살펴보면 최저자기부담금 5만

원을 설정한 소비자층의 분손사고율은 다른 자기부담금액을 설정한 소비자층의

분손사고율보다 높은 6.44%의 분손사고율을 나타내고 있다.58)

57) 분손사고율 = 분손사고건수 / 계약건수 × 100
58) 자기부담금 5만원의 분손사고율이 높은 직접적인 이유로는 소액손해사고의 청구가

능성이 다른 자기부담금액 계층보다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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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2> 개인용의 자기부담금별 분손건수 및 손해액(FY'97)

(단위 : 건, 천원)

자기부담금

(A)
계약건수

(B)
분손건수

(C)
분손사고율

(D=C/ B×100)
지급보험금

(백만원) (E)
건당지급보험금

(F=E/ C×1000)
건당손해액

(G=A+F)

5만원 3,179,960 204,800 6.44% 245,716 1,200 1,250

10만원 124,806 7,611 6.10% 9,950 1,307 1,407

20만원 11,422 623 5.45% 964 1,547 1,747

30만원 53,911 2,592 2.30% 4,768 1,839 2,139

합 계 3,370,099 215,626 6.40% 261,398 1,212 1,268주 )

주) 자기부담금별 분손건수를 가중치로 하여 건당평균손해액을 가중평균함.

또한 보험사고로 처리된 사고1건당 支給保險金에 있어서는 자기부담금 5만원

을 설정한 소비자계층이 10만원미만의 소손해사고를 포함하고 있는 특성에 의

하여 건당 지급보험금이 가장 낮은 1,200천원을, 그리고 건당손해액59)이 1,250

천원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소비자계층에서 손해액 10

만원이상(또는 지급보험금이 5만원이상)인 분손사고의 구성비60)를 FY 97년도

59) 건당손해액은 아래의 식과 같이 건당 지급보험금에 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금을 합

한 것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을 사고건수로 나눈 값이라 할 수 있다.

건당손해액 =
사고건수

i = 0
손해액 i / 사고건수

=
사고건수

i = 0
(지급보험금 i + 자기부담금) / 사고건수

=
사고건수

i = 0
지급보험금 i / 사고건수 + 자기부담금

= 건당지급보험금 + 자기부담금

60)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II (F Y '97)』, 1998 :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의 분손사고중에서 지급보험금이 5만원이상의 사고건수구성비는 99.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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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살펴보면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소비자계층이 자기부담금 10만원

을 선택한 소비자계층보다 0.33%(p)61)정도 높은 事故發生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먼저 분손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은 계층은 낮은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사고발생확률이 낮은 계층일수록 큰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

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동일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 수준을

높게 설정한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수준을 낮게 설정한 소비자보다 소손해사고

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소손해의 청구포기가 많아질 것이므로 자기부

담금 수준이 높을수록 손해액 크기가 적은 분손사고의 비율은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이러한 자기부담금제의 운용으로 FY'97년도의 경

우 보험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약 2,733억원 중에서 소비자가

약 119억을 소비자가 자가부담하였고, 이를 자기부담금별로 살펴보면 최저자기

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약 102억이 절감되었고, 기타 자기부담금을

설정한 계약에서 약 17억이 절감되었다. 이와 같은 손해액절감효과는 전체적으

로는 실지급보험금의 약 4.36%을 점하는 규모이다.62)(<표 III-13> 참조)

61) 분손사고율 차이 = (자기부담금 5만원의 분손사고율 × 손해액 10만원이상의 사고

건수구성비 - 자기부담금 10만원의 분손사고율)

= (6.44% × 99.8% - 6.10% )

= 0.33% (P )
62)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에 의해서 실지급보험금의 약 3.75%가 절감되었

고, 기타 자기부담금을 설정한 계약에 의해서 약 0.61%가 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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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3> 개인용의 자기부담금별 지급보험금 감소효과(FY'97)

(단위 : 건, 백만원, %)

자기부담금

(A)

분손건수

(B)

분손지급보험금

(C)

실면책금액

(D=A×B)

실손해액

(E=C+D)

보험금감소율

(F=D/ E.
주 )
×100)

5만원 204,800 245,716 10,240 255,956 3.75

10만원 7,611 9,950 761 10,711 0.28

20만원 623 964 124 1,088 0.05

30만원 2,592 4,768 778 5,546 0.28

합 계 215,626 261,398 11,903 273,301 4.36

주) E . =
30만원

i = 5만원
E i = 273,301(원)

3. 適用料率算出

자기부담금별 適用料率은 자기부담금의 설정에 따른 손해원가의 변화가 반영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일반적으로 損害額輕減率과 保險料率의 構成關係

를 이용하여 자기부담금액별 적용요율을 결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별 損害額輕減率은 자기부담금이 손해원가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

는가를 알려주는 요율관련 정보로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의 전체

손해액과 이를 설정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게 되는 지급보험금의 함수이다.

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고의 損害額分布에 관한 정보가 필요

하다. 그러나 기존에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손

해로 청구포기된 사고에 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정보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보험자는 부분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손해액분포를 추정하게 된다.63) 따라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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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는 손해액분포보다는 실제로 지급된 손해액 중에서 자기부담금의 설정으

로 지급되지 않는 손해액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3-1)과 같이 손해

액경감율을 추정하고 있다.

손해액경감율 = 전체손해액 - 보상손해액
전체손해액

(3-1)

손해액 경감율의 추정치는 적용요율을 구성하고 있는 순율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정보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정보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보험자는 이를 적용요율의 변화량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때 보험자는 손해

율경감율과 보험료 구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부담금이 보험료에 미치

는 영향도를 추정하게 된다. 즉, 보험자는 순보험료, 손해사정비, 대리점수수료,

제세공과금, 이윤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구성되는 보험료 구성관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부담금액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식(3-2)와 같이 추정

하게 된다.

보험료할인율 = 1 - ( + ) ( 1 - 손해액경감율 ) +
1 - ( + + )

64) (3-2)

∵ α : 순율 , β : 손해사정비율 , γ : 기타사업비율

δ : 대리점수수료율 , ε : 제세공과금율 , ζ : 이윤율

α+β+γ+δ+ε+ζ = 1

63)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기부담금제는 무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기부

담금이하의 손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64) Jürg en St au ss , "Deduct ibles in In du str ial F ir e In surance", A ctu arial Stu dies in

N on - life In surance an d Risk T h eory , V ol. Ⅷ, P art 3, 1975.9, p392 : 이 산식은

손해사정비율 β가 손해액규모에, 제세공과금율 ε이 보험료에 연동되어 있을 경우

에 사용가능한 산식이다.

- 51 -



이와 같이 추정된 손해액경감율 및 보험료할인율은 <그림 III-3>과 같이 소손

해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은 손해액 분포를 가정하였을 때 손해액경감율과 保險

料割引率은 자기부담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손해액경감율과 보험료할인율의 증

가율이 모두 감소되는 특징 즉, 증가율이 체감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65)

<그림 III-3> 자기부담금의 손해액경감율 및 보험료할인율 추이

그러나, 현재와 같이 無控除方式이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자에게 통지

되지 않은 손해사고에 관한 정보를 추정한다는 것은 보상금이 청구된 不完全情

報를 이용하여 적용요율을 산출한 것이다. 또한 손해율경감율을 정확하게 추정

한다고 하더라고 사업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료의 구성관계를 이용한 보험료할인율은 부정확하게 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요율산정자는 1995년에 20만원과 30만원의 자기부담금 요율산출시

<표 III-14>와 같이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이 자기차량손해 계약의

65) 손해액분포의 모양에 따라 자기부담금액에 따른 손해율경감율과 보험료할인율 추

이는 다르게 되나, 자기부담금제는 일반적으로 소손해사고가 빈발하는 위험을 대상

으로하기 때문에 손해율경감율과 보험료할인율은 그림과 같은 추이를 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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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기부담금별 손해액분포가 동일하다는 가

정하에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의 손해실적을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

산출에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III-14> 자기부담금별 자기차량손해의 계약건수 및 구성비(CY'94)

(단위 : 천건, % ).
보험종목

자기부담금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5만원 2,580 96.7 938 96.8 15 82.5

10만원 87 3.3 31 3.2 3 17.5

합 계 2,667 100.0 969 100.0 18 100.0
자료 :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기초서류 일부 변경신고서』, 1995, 197쪽.

이 판단에 근거하여 자기부담금 5만원의 기본요율과 자기부담금별 상대위험

도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이 추정되었다. 즉,

자기부담금을 설정함에 따라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게 되는 보험금 규모를 추정

하고, 이를 식(3-3)과 같이 최저 자기부담금인 5만원을 적용하는 경우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 규모에 대한 상대적 지수를 추정하여 적용요율이 산정

되었다.66)

DR i =
PL i

PL 5만원
DR 5만원 (3-3)

∵ DR i : 자기부담금 i를 설정한 경우의 보험요율

PL i : 자기부담금 i를 설정한 경우의 지급보험금

DR 5만원 :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경우의 보험요율

PL 5만원 :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경우의 지급보험금

i :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66)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기초서류 일부 변경신고서』, 1995.7,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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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主要國의 運用現況

가 . 美國

미국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차량손해는 담보위험에 따라 자기차량

의 충돌위험 (전복위험포함)만을 담보하는 衝突擔保 (collision coverage)와 충

돌위험외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包括擔保 (comprehensive coverage)로 상품

이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차량손해의 충돌담보와 포괄담보에서 지역, 보상

한도액, 차량등급, 차령, 자기부담금 등의 요율요소에 의하여 보험료가 차등적

용되고 있다.

<표 III-15> 뉴욕주의 자기부담금별 손해원가지수67)

자기부담금 지수1(포괄위험) 지수2(충돌위험)

$50 1.45 -

$100 1.15 1.10

$200 1.00 1.00

$250 0.95 0.98

$500 0.75 0.85

$1,000 0.60 0.68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주별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데 이중 뉴욕주

와 오클라호마주에서 ISO가 1997년에 권고한 자기부담금의 종류와 손해원가지

67) ISO, "NEW YORK PERSONAL AUT O INSURANCE LOSS COST LEVEL REVISION

EXECUTIVE SUMMARY", ISO CIRCULAR, PP - 97- BRLA1, 1997.7.23, pA- 6 : 동자료

는 ISO CIRCULAR(LI- PA - 97- 261)의 별첨자료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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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살펴보면 뉴욕주의 경우 충돌담보에서 $100, $150, $200, $250, $500,

$1,000 등 6종의 자기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포괄위험담보는 소손해의 발생가

능성이 충돌위험담보보다 높기 때문에 충돌위험에서 운용하고 있는 6종의 자기

부담금에 $50을 추가하여 자기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은 자기부담금별 損害原價(Loss Cost)를 산정하고, 기준이 되는 자기부

담금 수준(예, $200)의 손해원가에 대한 相對指數를 활용하여 적용요율을 산정

하고 있다.(<표 III-15>참조)

오클라호마주는 뉴욕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두가지 사항에서 뉴욕주와 운용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오클라호마주

는 뉴욕주와 달리 無控除方式(fu ll coverage)을 포함한 자기부담금제를 운영한

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損害原價를 산정하는 基準集團을 자기부담금 $100을 설

정한 집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오클라호마주의 담보위험별 자기부담금68)

자기부담금 지수1(포괄위험) 지수2(충돌위험)

$0 1.14 -

$50 1.07 -

$100 1.00 1.05

$200 0.91 1.00

$250 0.87 0.98

$500 0.73 0.89

$1,000 0.58 0.74

68) IS O, "PERS ONAL AUT O ADVIS ORY PROSP ECT IVE LOS S COST REVISION

: ST A T E OF OKLAH OMA ", F ILING NUMBER : 97- 4015P , 1997, p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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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제, 기준집단 등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부담금의 운용상 변화

양상은 두 개주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기 ISO자료에 의하면 최

근에 두 개주 모두에서 자기부담금 운용의 중심이 높은 자기부담금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9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

들이 충돌위험과 포괄위험에서 기준금액의 $200이었으나 자기부담금 $500로 선

택계층의 손해액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충돌위험의

자기부담금은 $250에서 $500로, 포괄위험의 자기부담금은 $100에서 $250로 높

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69) 이러한 추세는 보험료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소

비자의 의도와 손해자료의 관리업무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보험자의

의도가 부합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나 . 유럽

프랑스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는 보험회사가 공통적으로 담보하는 기본위험에

회사별로 독자적으로 위험을 추가하는 담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자기차량손

해의 기본담보에 있어서는 화재 및 천재지변 담보, 도난담보, 유리파손 담보,

자연재해담보, 충돌손해 등을 담보하고 있다.

자기차량손해의 담보위험중 화재, 도난, 충돌사고에 대하여는 차량등급별 最

低自己負擔金과 最高自己負擔金의 범위내에서 총 손해액의 20%가 自己負擔金

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화재, 도난인 경우에는 일정의 할증보험료를 지불함

69) 이는 주)66의 참고자료상의 자기부담금별 손해원가 수준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오클라호마 F arm er Union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

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56 -



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표 III-17> 프랑스의 차량등급별 최저·최고 자기부담금70)

(단위 : F)

등급 최저액 최고액 등급 최저액 최고액

Y-Z 560 1,120 E 2,460 3,460

A 660 1,510 F 2,460 4,310

B 1,000 2,000 G 3,680 5,180

C 1,290 2,630 H 3,680 6,080

D 1,840 2,900 J 4,900 6,960

獨逸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는 미국과 프랑스와 같이 담보위험의 특성에

따라 차량일부보험(p artial own damage insurance)과 차량전부보험(total own

damage insurance)으로 상품을 구분하고 있다. 車輛一部保險의 경우는 화재, 폭

발, 도난(절도), 폭풍, 홍수 등의 일부사고에 한하여 담보하고 있으며, 車輛全部

保險은 차량일부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고 즉, 충돌사고 등을 추가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별 담보위험을 볼 때 차량일부보험은 미국의 포괄

위험과 유사하고, 차량전부보험은 미국의 포괄위험과 충돌위험을 동시에 담보

하는 상품으로 우리나라의 자기차량손해와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담보위험의 특성에 따라 상품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자기부담금에 있어서는

유사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차량일부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이 운용되고 있

는 현황(<표 III-18>)을 보면 자가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미설정, DM 300, DM

70) 보험개발원,『세계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 유럽편』, 조사연구자료 No.42, 1995, 109쪽 :

프랑스의 자기부담금 운용현황은 APASD에서 기본적으로 분류한 위험요소를 기초로

하고 UAP보험회사의 요율서를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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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DM 1,500 등의 자기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화물자동차·택시·버스·특

수차의 경우에는 미설정, DM 300, DM 1,500 등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

고, 이륜차의 경우에는 미설정, DM 300 등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를 보면 독일에서는 무공제방식을 포함하여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차종별로 자기부담금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8> 독일 차량일부보험의 차종별 자기부담금

(단위 : DM )

차 종 자 기 부 담 금

자가용 승용차 미설정 / 300 / 650 / 1,500

화물 자동차,
택시, 버스, 특수차

미설정 / 300 / 1,500

이 륜 차 미설정 / 300

주) 차량일부보험 : 화재, 폭발, 도난 등 일부 사고유형에 한하여 담보

차량전부보험의 자기부담금에 있어서는 차량일부보험의 운영상 특징을 유지

하고 있으나 자기부담금의 종류와 무공제방식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다소 상이

하다. 차량전부보험은 차량일부보험보다 자가용승용차는 DM 1,000을, 화물자동

차·택시·버스·특수차는 DM 650, DM 1,000, DM 2,000 등을, 그리고 이륜차

는 DM 650, DM 1,000 등을 추가한 다양한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71) 또한 차량전부보험의 무공제방식은 차량일부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미

71) 보험개발원,『세계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 유럽편』, 조사연구자료, N o.42, 180쪽 :

차량전부보험에서 DM 300을 초과하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적용

은 유리창 파손 및 누전에 의한 전손손해 등 차량일부보험의 특정담보위험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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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차량전부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표 III-19> 독일 차량전부보험의 차종별 자기부담금

(단위 : DM )

차 종 자 기 부 담 금

자가용 승용차 미설정 / 300 / 650 / 1,000 / 1,500
화물 자동차

택시, 버스, 특수차
미설정 / 300 / 650/ 1,000 / 1,500 / 2,000

이륜차 미설정 / 300 / 650 / 1,000
주) 차량전부보험 : 차량일부보험에 충돌사고를 추가적으로 담보

英國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회사별, 상품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를

Comm ercial Union사의 상품(Du al Motor, Bonu s Motor, Key Motor, Bu siness

Motor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綜合擔保에서 담보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

입시 소비자들은 상품에서 기본적으로 自己負擔金(excess)을 설정하고, 이에 덧

불여 自發的 自己負擔金(voluntary excess)을 선택할 수 있다.

<표 III-20> 영국의 상품별 자기부담금72)

(단위 : ￡)

상 품 자기부담금 자발적 자기부담금

Dual Driver 50 50

Bonus Motor 50 50, 100, 200

Key Motor 50 50

Bu siness Motor 100 100

72) 보험개발원,『세계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 유럽편』, 조사연구자료 No.42, 1995,

316- 330쪽 : 영국의 자기부담금 운용현황은 Comm ercial Umion사를 기준하였고,

Sphere Drah er사와 Lon don Edinburgh사의 운용현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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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用自動車保險인 Dual Motor, Key Motor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50를 자

기부담금으로 설정하고, 이 자기부담금에 ￡50를 추가하여 자기부담금을 설정

할 수 있다. Bonus Motor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정하게 되는 자기부담금에

￡50/ ￡100/ ￡200을 추가하여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용과 사업용

을 혼합한 Bu siness Motor에서는 ￡100를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이 자기부담금에 ￡100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73)

다 . 日本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임의보험은 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SAP, Sp ecial

Autom obile Policy), 자동차종합보험(PAP, Package Autom obile Policy), 일반자

동차보험(BAP, Basic Automobile Policy) 등이 있다. 이러한 임의보험 중에서

自動車綜合保險과 一般自動車保險은 자기부담금제를 對物賠償과 自己車輛損害

에서 운용하고 있고, 自家用自動車保險은 자기부담금제를 自己車輛損害에서 운

용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과 일반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기부담금

제를 살펴보면 <표 II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가용자동차

는 無控除方式과 控除方式(자기부담금 3만엔)이 운영되고, 영업용자동차는 3만

73) UV사의 경우 사고자의 연령 및 운전경력에 따라 계약시 자기부담금과는 별도로

사고시 아래와 같이 면책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사고운전자 구분 면책금액

21세미만 ￡250
21-24세 ￡150
25세이상으로 가면허 또는 취득후 12개월 미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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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과 5만엔의 자기부담금제가 운용되고 있다. 일반자동차보험은 무공제방식이

운용되지는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운용되고 있는 자기부담금에 10만엔

을 추가하여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표 III-21> 일본 대물배상의 보험종목별 자기부담금74)

보 험 종 목 자 기 부 담 금

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 -

자동차종합보험
자가용자동차 미설정 / 3만￥

영업용자동차 3만￥ / 5만￥

일반자동차보험 3만￥ / 5만￥ / 10만￥

일본에서는 상기와 같은 대물배상위험에서의 자기부담금제 운용 외에 자기차

량손해에 대하여 유럽의 국가들과는 다소 상이한 형태의 자기부담금제를 운영

하고 있다. 자가용자동차의 경우는 <표 III-22>에서 보는 바와 같이「7∼16등

급」의 개별계약 또는 단체계약의 소비자는 5만엔, 10만엔, 15만엔 중에서 자기

차량손해의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여야 하고,「7∼16등급」에 속하지 않

는 개별계약의 소비자는 7만엔, 10만엔, 15만엔 중에서 자기차량손해의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가용보통·소형승용차의 자기부담금

의 경우 첫 번째 사고에 최저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두 번째 사고부터는 10만

엔의 自己負擔金을 적용하는 增額方式이 운용되고 있다.

자가용자동차이외의 차량에서는 용도 및 차종별로 자기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원동기자동차의 경우 1만엔, 이륜자동차의 경우 5만엔, 영업용승용차의

74)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자동차보험론』, 제15판, 1994, 158- 159쪽 : 자동차보험요율

산정회,『자동차보험요율표 (본토)』, 1993, 53-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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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7만엔과 10만엔 등의 자기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표 III-22> 일본 차량보험의 보험종목별, 차종별 자기부담금75)

보험

종목
차 종

개 별 계 약
단 체 계 약

7∼16등급 기 타

SAP,

PAP,

BAP

자가용보통승용차,
자가용소형승용차

5만엔주 ),10만엔,
15만엔

7만엔, 10만엔,
15만엔

5만엔, 10만엔,
15만엔

자가용경사륜승용차,
자가용소형화물차,
자가용경사륜화물차

5만엔, 10만엔 7만엔, 10만엔 5만엔, 10만엔

PAP,

SAP

원동기자전차 1만엔
이륜자동차 5만엔
영업용보통화물차,
영업용소형화물차,
영업용승용차

기타

7만엔, 10만엔

주) 자가용 보통 및 소형승용차의 경우 개별계약체결시 최저자기부담금을 설정할 경
우 첫 번째 사고와 그후의 사고로 구분하여 자기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첫 번째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7등급∼16등급」의 개별계약은 5만원, 그리고 기
타는 7만원이다. 그리고 두번째 사고부터는 등급구분없이 개별계약의 최저자기부
담금은 증액된 10만원이다.

라 . 比較 및 示唆點

주요국의 경우 회사별로 운영형태가 다르고 구체적 운용내용 및 관련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불비하여 自己負擔金制의 運用形態를 중심으로 살펴보

게 되었다. 이를 自己負擔金의 種類와 운용상의 特徵으로 정리하면 <표 III-23>

과 같다. 미국과 유럽을 살펴보면 독일은 無控除方式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

75)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 전게서, 114-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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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미국과는 달리 차량등급별로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

다. 일본의 자기부담금제는 미국과 유럽의 자기부담금과 비교할 때 대물배상의

자기부담금제, 용도별 차종별 자기부담금제, 사고횟수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증

액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24> 주요국의 자기부담금제 운용현황(차량보험)

구 분 미국주 ) 일본 프랑스 독일

일

부

손

해

단계 6단계
통일되어 있지

않음

통일되어 있지

않음
4단계

규모

및

특징

＄100
∼ 1,000

대물 : 0∼3만￥
차량 : 할인할증등
급별 상이

등급별 최저·

최고 상이

DM 0
∼1,500

전

부

손

해

단계 7단계
통일되어 있지

않음

통일되어 있지

않음
5단계

규모

및

특징

＄50
∼1,000

대물 : 0∼3만￥
차량 : 할인할증등
급별 상이

등급별 최저·

최고 상이

DM 0
∼1,500

주) 미국은 뉴욕주에 대한 ISO의 권고형태를 기준함.

이와 같은 각국의 자기부담금제의 운용상 특징은 우리나라의 자기부담금제도

의 운용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독일의 무공제방식, 일본의 용도별,

차종별 또는 사고회수별 차등적용,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자기차량별 자기부담

금액의 차등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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